
EU, MTBE 인체무해 판정
취급·저장 규제는 강화 … 공급부족- 수입급증 우려

European Union(EU)은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가 인체에는 무해하나 취급과 저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MTBE 생산기업들은 EU의 판정이 미국에서처럼 저장시설에서의 누수 때문에 국민의 신뢰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ropean Fuel Oxygenates Association(EFOA)은 EU의 보고서가 MTBE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이

며, MTBE가 유럽의 대기 수준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환영했

다.

MTBE가 EU의 화학제품 유해성 조사 목록에서 1순위에 오름에 따라 핀란드의 환경·안전연구소가 조사를 실

시했다.

EU에서는 휘발유의 MTBE 평균 함유량 8-10이 가장 높은 수치이다.

EU 회원국의 관계당국이 EU의 평가를 승인하고 나면 EU의 집행부인 European Commission이 저장기준을 강

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의 평가단은 이중벽 탱크, 탱크 주변의 방벽, 누수감지 장치 사용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EU는 미국과 달리 MTBE를 함유한 휘발유의 누수 문제가 별로 없는데, 휘발유 소매기업들이 주유소에 안전한

저장·유통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이다. EU는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 비해 비싸기 때문

에 저장설비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EU에서는 무해판정이 내려진 뒤 연료 함유량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에 MTBE가 산화제의 수요증가를 적극 활

용할 태세이다.

MTBE는 EU가 바이오연료 생산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ETBE(Ethyl

tertiary Butyl Ether)와의 경쟁이 다소 격화될 전망이다.

EU에서는 MTBE의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이 적절히 검증된 만큼 휘발유의 MTBE 평균 함유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MTBE가 EU의 산화제 소비에서 큰 비중을 계속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생산능력 부족 때문에 MTBE 수요증가가 수입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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